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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뜻풀이 용어 

돗풀이 용어는 먼저 사전에 올라 있는 표제어만을 샤용하도록 제한하였다. 풀이한 용 

어가 사전에 실려지 않은 것이라면 정확한 뭇풀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뜻풀이 용어는 표제어의 정확한 뜻올 보일 수 있는 용어이어야 하며 쉬운 말을 사용해 

야 한다. 기준이 다소 추상적 이지만 고졸 수준의 사전 이용자가 자신이 찾은 표체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두 번 이상 사전을 찾게 하지 않아야 한다.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뭇풀에 

통일이 우선되어야 

찢풀이 용어를 통일하였는떼 한자어없는 유씩를 주로 사 

하나를 못하는 경우 ‘중’ 보다늪 까운혜’ 찮 복수의 의미 

λF용하기로 하였다. 그러싸 이칠 용핵촬1 아쳐은 일반적이 

지 않기 때분에 체한책오보 .중.과 따위’를 허락하였따‘ 웠뺑 원를 옐흩F는 중에 

주로 한자어 뒤에 .중.과 ‘퉁’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가능하면 고 

유어를 샤용하여 풀이하나 그렇다고 해서 한자어나 외래어보다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고유어 용어를 한자어 대신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편 한2뻐는 뭇의 이해에 도웅이 되 

거나 한자첩 연빙훨 힐 g 가 았을 경우에 ( ) 안에 

처리도 단순한 문제는 따녀였다， 알단온 샤선익 뜻풀이를 

위해 푼볍 용어앓요하다변. 학교 문법의 용어를 사짱행1로 하였다러나 학교 문 

법의 용어는 ‘훌소리， 닿소리·처럼 고유어로 순화한 용어가 많아 맞춤법 규정에 있는 

‘모음. 자음’ 동은 사전의 기본 표제어，)가 되지 못한다. 결국 고동학교 문법 교과서의 

문법 용어 목록을 만들어 일반화된 용어들과 비교하면서 선별하는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원칙은 학교 문법적인 것을 "']-용하나 명백히 일반화원 용어가 아니면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뜻풀이에서는 가능하면 전문척인 문법 용어를 피하고 

직접 문법 형태를 밝혀 못풀이하기로 하였다. 역시 이 때도 이형태의 문법 형태들을 모 

궤를 

에 있어 문법 형태의 대표형용 갱상깨 화였다‘ 해표형은 학계 

의견이 대립되었던 

받침 있는 체언 뒤에 

있는 것을 대표형으로 

5) 기몫 표저}어슨 정삭 찢쌓이가 되는 표제어률 말한다. ‘상‘짜 용소희 ;생우 ‘모음.이 
기본 융쩨어라언 성쇠 돗슐이는 ‘모음’ 에서 하고 ·훌소랴 의 뚱옴 ’=!i.읍’ 요로 보내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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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바탕하혜 인정 또는 후정의 황을. 스스핫에제 다집하횟씨 나타내는 

써미. 

품사는 다르나 돗풀이에 별 차이가 없는 아래의 ‘개괄적. 같은 명사/관형사 표제어는 

예에서 황 수 있듯이 느한. 또는 그씩한 것“ 의 형적으로 풀이하씨많 하였다. 이 

은 초기에는 기존 사전 방식처렇 ’-한 (껏)’의 형식융 사용하였으나 쳤토 의견융 

들여 위의 형식을 쓰기로 하였다. 

r명Jf관] 정지하여 움칙임이 없꺼냐 조용한 눈 그러한 젓 

다의어의 뭇풀이 배열 순서는 우선 기본 의미를 제시하고 그것에서 번진 뜻의 순으로 

배열한다. 기본 익띠와，91 관련정 정가 명2!f하지 않않 때에는 1힐떼 사용되는 씻상 우 

선 쩨사한마. 뭇훌이 배열 원칙온 씨처럼 형확하나 상재 집필에처는 본 의미환 

한다는 것. 널리 사용되는 것을 제시한디는 것 모두가 쉬운 일이 아니다. 어햇든 이제 

까지 기존 사전에서 현대에 쓰이지 않는 샤어화된 뭇을 기본 의미라고 하여 돗풀이 번 

호 원 1건윷 주는 태도릅 우리 자천용 취하치 않았다. 

세루적우로 남한어와 북한어 쏟에 냥한억을 번저 뿔야학고. 그 암얘서 전문어.보아 일 

반어를 먼저 풀이하고. 일반어 뭇 안에서는 현대적엔 의미를 먼저， 활용에 제한이 없는 

의미른 번처 제시하71로 하였다， 천탠어는 전문어 형썩히 여랫인 챙4 그 용어창 헌저 

사용싼 영역을 먼찌 제λ1하고 싼련썽끽 청도에 따라 뼈열하나 이젓이 분명하지 

영역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다의어의 뭇풀이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쐐 l 축용에 제한 l 었는 의 
i 용에 제 안아 있는 의야 •@ 

L얀 쓰이는 의미 •@ 

닙한어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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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 ‘프랑스’의 음역어. 

‘고추’ 를 한싸릎 빌려서 용 않. 

도쿄.를 우리 한자음으록 잃은 아슬. 

셨‘ 2.10. 순화한 밸 

말을 자천얘 반영하는 잃 쉬않 일이 아니여， 순화한 땀 일반인툴에 알 

려져 었지 않은 예들이 많아 이를 기본 표제어로 하여 풀이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올 갖 
게 된다. 예를 들어 .감봉 (뼈像)' 은 .봉급을 줄임· 으로 순화되었으나 ‘봉급을 줄임. 이 

표제어의 위룹 갖기 어혐C↓는 흘째 말고표 ‘창홍. 이라는 1쐐가 더 

로 졌이기 때문씨 잖짧한 말보따값 순화 CJ1상어 깎황’ 옳 사전에서 찾게 될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화 대상어가 쓰지 않도록 확정된 경우냐 ‘감봉’처럽 

순화한 맘(봉급 윷임)이 표제어가 횟 수 었는 경우름 제외하고 순화 대상어에서 챙식 

하기로 하였마. 그리X 斷1 튀에 로 순화’ 는 정뿔 떳붙이고 이 째 순 

화한 딸윤 ‘…을 숨화한 말·로 율이한다. 순화한 딸에서 뜻풀이화늠 경우는 운화 대상 

어는 ‘…로 순화’ 형식으로 풀이한다. 

영」 ‘갓침’ 렀 순화. 

갓길 「병」 돗풀이. ‘노견(路휩)’을 순화한 말. 

11. 특수어 

거1충， 집담에서 λF용흉}눈 말(은씩， 궁중어‘ 뺨에)은 ‘，’쑥 이용하여 아혜와 

같이 .A}-용 영역을 나타내고 대응되는 표준어를 을 이르는 말’ 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해한 형식으로 짱쩔。l하기 어려훈 경우븐 독자적씬 뱅똥이를 

강아지 「명」 죄수들의 은어로， ‘담배.를 이르는 말. 

수긴 「명 j 효줄엔진， ’수건’ 을 이르던 말. 

「동」 어씬 애이의 항효， 오줌융 누는 것용 이르는 말， 

유행어， 속어， 비어는 그 문체적 의미를 ‘( )'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명 J 비유적으로〉 미완 시합 11 ‘가사” 갚은 존재 

감다 f동J @ (낯잡는 뜻으로) 옷 따위들 호사스업께 입다. 11 비싼 옷만 몸에 석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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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동」 <.. 을】 11 벌써 야이가 밥을 백는다 

고집-하다 「동」 【-다고】 11 할아버지는 시골에 사시겠다고 “고집하신다’. 

(2) 주어에 해당하는 논항은 문형 정보에 제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중 주어문의 ‘코끼리가 코가 길다.류는 대주어인 ‘코끼리가.가 ‘길다·의 논항 

이 아니고. ‘묘끼리의 코가 길다’류의 문장으로 규칙적으로 대응되며， 또한 이러한 부 

류의 이중 주어문이 가능한 용언 부류는 거의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어 논항을 

하나만 취하는 일반적인 자통사와 같이 처리한다. 쩔수가 돈이 많다.류와 나는 호량 

이가 무섭다’류는 각각 대주어인 .철수가’. 나는.이 많다’와 ‘무섭다.의 논항이고， 

.철수에게 돈이 많다. 류와 '1나에게는 호랑이가 무섭다· 류로 규칙적으로 대융한다는 점 

에서 ‘【…이】’의 문형 정보를 갖는 것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이.는 해당 용언의 제 1 

차적 논항인 소주어를 가리킨다. 

길다 「형 J 11 코끼리가 코가 ‘킬다D' 주어 이외의 논항을 취하지 않는 형용사나 

완전 자동사의 경우는 어떠한 문형 정보도 표시하지 않는다. 

많다 「형」 【…이】 11 철수가 돈이 합다’. 

무섭다 「형」 【…이】 11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4) 조사가 여러 변이형을 가지는 경우 변이형들이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라면 

대표형(받침 있는 체언 뒤에 오는 형태)만을 문형 정보에 표시한다. 변이형들이 음운론 

적으로 조건된 이형태가 아니라면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앞 말의 분 

포가 동일한 것은 역시 그 대표형만을 표시한다. 가령 처격 조사 ‘예. 와 .에게. 는 앞 

말의 분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모두 문형 정보에 표시되나， ‘에게’ 나 ‘한태’ 는 문체상 

의 차이는 있더라도 앞 말의 분포가 동일하므로 대표형인 ‘에게. 만을 표시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문형 정보에 제시되는 조사의 목록은 ‘이. 을， 에， 에게， 에서， 에게서. 으로. 

과. 처럼， 보다， 만. 에 대해. 라고(칙접 인용) , 고(간접 인용)’로 한정한다. 

(5) 같은 뭇풀이에 두 개 이상의 문형 정보가 존재할 때에는 .【문형 정보】. 【문형 정 

보】. 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한 논항에 두 개 이상의 격 형태가 빼어 쓰일 수 있을 때 

에도 각각의 형태를 ‘< >, < >’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두 형태의 의미가 완전히 동 

일할 경우에는 진·격조사;. .. 격조사】. 형식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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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면 된다. 

여간 「如千J r부J ((뒤에 오는 ‘아니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웅하여) ) 

거리 「명J @ ((주로 ‘멀다 ‘있다. 따위의 주어로 쓰여)) 서로 다른 정도. 11 실용 

성과는 꺼리가. 먼. 별로 매력척이지 못한 분야 

잭- r접사J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쓸데없는’ 객쩍은’ 의 뭇올 더하는 접두사. 

-느- r，어미 J ((다른 어미 앞에 쓰여) ) 

가03 r，조J ((받침 없는 체언이나 체언류에 붙어))(l) 앞 말이 주어임을 냐타내는 격 

조사. 

(2) 의미 선택 제한과 관련된 경우 

가다 「동J @ (('손해’와 관련된 명사와 함쩨 쓰여))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냐 일어나 
다. 11 손해 .갈’ 장사를 누가 하겠나? 

걸다02 r형J @ (('.손·올 주어로 하여)) 손으로 하는 일이 찰 되어 가다. 
곁다 「동J (l) ((낄’ 따위를 목적어로 하여)) 다리를 번갈아 옮겨 디디며 용칙이다. 

11 길율 병다. 

먹다01 r，동」 【…율】 (l)((사람이나 동물이 주어가 되어)) 11 아이가 벌써 밥을 ‘먹더 

라’. @ ((무생물이 주어가 되어)) 11 이 기계는 기름올 많이 백는다'-. / 종 

이가 습기를 ‘벅었다 

(3) 활용상의 제약을 제시하는 경우 

같다 r형J @ (( ‘같으면· 의 꼴로 명사나 대명사의 단독형 뒤에 쓰여)) •••• 라도， …라 

면·의 뜻을 나타낸다. 

있다 r통J @ ((구어체에서， ‘있지 ‘있잖아·로 쓰여)) 어떤 대상이나 사실율 강조 

확인하는 뜻을 나타낸다. 11 그 사랍 ‘있지. 오늘 용대. / “있잖아요” 처는 못 

가겠어요. 

(4) 굳어친 구성이나 쩨한왼 환경을 제시하는 경우‘ 

간oor명J(의존)(l) ‘칸.의 비표준어. @ ((일부 합성어에 쓰여)) 집 간살을 세는 단 
위. 11 ‘윗깐，. / .초가삼깐(훌흥三圖’ / 꽤하천간k톨千圖. 

것 「명J(의존) @ (c운/는/었던/올 것이다· 구성으로 쓰여)) 앞서 말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나 추혹. 외지를 나타낸다、 





감E←부 「명J = 느낌표. 
감탄(부호 =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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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어의 동의어는 최소한도만 안정하고 비슷한말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말로 

처리하여 독자적으로 뭇풀이한다 19) 그리고 비슷한말. 반대말은 각각올 직접 뜻풀이하고 

서로 관련 어휘를 밝힌다. 

가군 「명」 

가부 「명」 

가친 「명」 

본말. 

어휘로 밝힌다.∞) 

. 가친(家斷. 

가친(家劃. 

했 뭇풀이되기 때문에 

높입말， 낮춤말은 평어에서 돗풀이되므로 평어에서 관련 어휘를 밝힌다. 

밥 「명」 

진지 「명」 

4.2. 참고 어휘 

ι @ 뜻풀이. r높」 진지(0)) 

관련 

참고 어휘는 관련 어휘처럼 표제어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표제 

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어휘를 말한다. 참고 어휘는 같은 유형의 것을 

함께 묶어 매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안에서는 가나다순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실제 교 

열을 하다 보니 접필자 간에 참고 어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했다. 우리는 결국 

구체적으로 창고 어회예 R:함훨 수 있는 유형과 포함될 수 협븐 유헛올 챙하계 퇴었는 

데 아래 유썽온 창고 어빽에 았합에는 일반적인 유형이다. 

19) 처음에는 짱씌어외 험외듭 확대하여 풀이하기 쉬운 방향올 
없다는 까정 δ} 의 법외읍 축소하였다. 그러나 천문이는 

아 뜻풀이익 
20) 단순 뭇율 01융 창늄 .lI.fi!1 어 ?강옴에서는 판련 어휘률 밝허지 앓융슬 월;씌우록 한다. 그려 

므로 외 준말. 또는 ‘ ... 의 본발. 로 풀이한다면 관련 어휘란은 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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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유개념에 속할 수 있는 개념들(통류의 개념들) 

고체 「참」 기체. 액체. 

교착-어 「참」 굴절어. 고립어. 포합어. 

(2) 표제어의 상위 법주가 되는 어휘 

통는지의금부사 「참」 동지사. 

아파졌윷 

(4)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용}는 데 참조가 되는 말 
망백 r참j 백수(白홉). 

『 ‘방백’은 91세， 빽수.는 99세 

(5) 

잘7빡 「창」 網짝. 질차닥. 쩔가닥. 짤까닥. 짤?썩‘ 찰녁‘ 창까생 찰카닥: 절 

거댁. 

절거덕 「참」절꺼덕. 절커덕.쩔거덕.쩔꺼덕.쩔커덕. 철거덕. 철꺼덕. 철커덕;잘 

까닥. 

그랬다-저랬다 「참」 이댔다저랬다. 

우을우툴 「참j 부들부들. 

(6) 구범혜야 하논 발 

방언형은 참고 어휘로 

짐 「참」 귀삼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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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씨태어잊 참고 씨휘 쳐려 역시 간단한 문체깐 아니했다. $꾀는 세말이냐 큰말 

둥음 각각 풀이하고 같은 계열의 단어들을 관련 어휘로 처리하지 않고 참고 어휘에서 

써리하§록 하였다. 쭈선 관원되는 희생의태에를 작은말 쳐1옐， 찬i잖 계쩔뚫 나누고 각 

계열별로 가장 여린말에서. 각 계열에 속한 어휘 전체와 다른 계열의 대표 어휘를 ‘;’ 

지호 원에 제서해기확 용}였‘ 이 어휘야 참X 어후j올 찾아불요로썩 전체 께열의 

탄어툴윷 모흙 수 었계 한 켓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장 까단한 빵법으컴 같은 계열의 

단어둡을 보여 주기 위해 고안왼 것이다. 

반작-꺼리다 「동」 뭇풀이. r참」 반짝거리다. 뺀착거리다. 뺀짝거리다; 번적거리다. 

κr \Il찌 7핀다’ 는 쐐사하지 않음에 쭈의. 

5. 밸용말 

종합국어대사전은 표제어나 뜻풀이의 균형 있는 체계를 횡상 업누에 두었으며 간련하 

앤서f 합리척인 편한 양법윷 창으려 노혁차였다 또한 국가 71싼의 사엽으로서 표준 

사전의 성격에도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리 사전에 대한 아쉬웅은 많다. 

종합국어대사첸 집훨 지청§ 여러 연구원콜의 혈씩와 노력으로 싼들어씬 것이나 경힘 

의 부족과 시칸의 부혹 둥으로 부족함 점도 밥으려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첩 

에도 붙구하펴 샤전평싹학의 이론적 좋대 워에 기좀 사전아 결하i 있는 몇 부운올 보 

훗하고 변화룡 찌하혔다는 챔에서 씨느 정섯 기대혈 해도 함 듯혀다. 


